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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대상: 고등학생/영재학교 (GATE) 학생 환영

·수업방법: Zoom을 통한 온라인 레슨

· 교사 경력:

-PhD in Electrical Engineering, U of C

-고등학교 수학 ∙ 물리교사 교직원 자격증

-고등학생, 대학생 개인레슨 다년경험

리포니아의 자택에서 팟캐스

트에 참여했다.

마클 왕자비는 아들 아치

를 임신했을 당시 자신에게 

가해진 수많은 온라인상의 

모욕과 학대를 털어놨다.

그녀는 “2019년 남자 여자

를 불문하고 내가 전 세계에

서 가장 많은 (온라인상) 비

방을 받은 인물이었다고 들

었다”고 전했다.

그러면서 “출산 휴가 전후

로 8개월간 (사람들의) 눈에 

보이지도 않았는데 (나에 관

해) 만들어졌던 얘기는 거의 

살아남기 힘들 정도의 것이

었다.

너무나 커서 어떤 감정인

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

였다”고 말했다.

또한 “사람들이 당신에 관

해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, 

정신적·정서적 건강은 손상

을 받는다”면서 “그런 것들이 

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, 

고립되고 괴롭다는 느낌을 

들게 한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자신의 감정을 처리

하고 정신적 휴식을 위해 일

기를 계속 썼다고 밝혔다.

마클 왕자비는 “‘말하지 않

는 게 낫지 않을까? 대안은 

무엇일까?’를 생각하면서 공

개적으로 말하는 것에 의문

이 들 때, 침묵하기로 했을 때

가 당신의 건강에 더 나쁠 수 

있다”고 지적했다.

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

감염증(코로나19) 팬데믹(세

계적 대유행)으로 인해 정신

건강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

다고 설명했다.

그녀는 “학교에 가지 않으

면서 온라인에 더 의존하게 

된다”면서 “이는 소통하는 좋

은 방법이지만, 때때로 큰 단

절로 끝나기도 한다”고 진단

했다.

해리 왕자 부부는 부정적

인 것을 다루기 위한 방법 중 

하나로 명상에 전념하고 있

다고 말했다.

해리 왕자는 “나에게는 명

상이 키(key)”라며 “전에는 

내가 명상을 할 것이라고는 

생각하지 않았다”고 전했다.

해리 왕자는 자신 또한 이

전에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

움을 겪었다고 밝히면서 “취

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

이 오늘날에는 강함을 나타

낸다”고 말했다.

“사람들이 진실이 아닌 것 

말할 때 상처”…일기 쓰며 감

정 정리

해리 왕자도 “정신건강 문

제 겪었다” 밝혀…명상에 집

중

메건 마클(39) 영국 왕자비

는 자신이 2019년 전 세계에

서 가장 많은 온라인상의 괴

롭힘과 모욕을 받은 사람이

라고 말했다.

11일 일간 더타임스 일요

판 더선데이타임스, 스카이 

뉴스에 따르면 영국 해리(36) 

왕자와 마클 왕자비는 ‘세계 

정신 건강의 날’을 기념하기 

위해 전날 10대들과 함께 ‘틴

에이저 세러피’ 팟캐스트에 

출연했다.

해리 왕자 부부는 미국 캘

캐나다 정부는 지난 1월 

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중국

에 억류된 캐나다인 2명에게 

영사접견을 허가했다고 25일 

밝혔다.

국제문제(Global Affairs) 

부서는 도미닉 바튼 주중 캐

나다 대사가 금요일 마이클 

스페이버에 이어 토요일에 

마이클 코브릭에 대한 가상 

영사접근권을 부여받았다고 

밝혔다.

정부는 성명에서 “캐나다 

정부는 2018년 12월 이후 이

들 2명의 캐나다인이 중국 당

국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것

英 2세 여아 제모크림 머리

에 바르고

앞 머리카락, 정수리 머리

카락 빠져

영국에서 18개월 된 여아

가 아빠의 제모 크림을 자신

의 머리에 발라 앞 머리카락 

대부분이 빠지는 일이 발생

했다.

11일(현지시간) 영국 더선, 

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

햄프셔주에 사는 메이시 사

워드(2)는 엄마가 외출한 사

이 아빠, 쌍둥이 자매, 오빠

(4)와 함께 집에 있게 됐다. 두 

살 위 오빠가 2층 입구에 설

치된 안전 울타리의 문을 잠

시 열어 놓은 사이 메이시와 

쌍둥이 자매는 2층으로 기어 

올라갔다.

2층 화장실에 들어간 메이

시는 튜브 용기 하나를 집어 

들었다. 메이시는 가끔 집 1

층 화장실에서 아빠가 튜브

에서 헤어 젤을 짜내 머리에 

바르는 모습을 보곤 했다. 메

이시는 아빠를 흉내내고 싶

었는지 집어 든 튜브에서 크

림을 짜낸 뒤 머리에 마구 발

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

왔고,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

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”고 밝

혔다.

캐나다는 2018년 12월 캐

나다 정부가 화웨이 설립자

의 딸이자 중국 화웨이 관계

자인 멍완저우를 체포한 이

후 중국서 구금된 코브릭과 

스페이버를 석방하라고 중국 

정부에 계속 압박하고 있다. 

캐나다 경찰은 코브릭과 스

페이버가 체포되기 9일 전 미

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

멍을 밴쿠버에 구금했다.

미국은 사기 혐의로 멍 부

회장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

랐다. 하지만 그것의 정체는 

헤어 젤이 아닌, 제모 크림이

었다.

딸이 제모 크림을 머리에 

바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

고 경악한 아빠 루크 사워드

는 메이시의 머리를 물로 씻

겼다.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

다. 제모 크림의 영향으로 메

이시의 앞 머리카락 대부분과 

정수리 머리카락까지 사라졌

다. 헤어 라인이 머리 중앙에

나서고 있으며 멍 씨의 인도 

소송은 캐나다 법원에 계류

중으로 그녀의 체포는 중국

과 캐나다의 관계를 심각하

게 손상시켰다.

전직 외교관인 코브릭과 

기업가인 스페이버는 코로나

바이러스 유행 속에 영사 관

계자들의 방문을 허용받지 

못했다.

트뤼도 총리는 25일 전화

통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

령과 캐나다인 2명에 대해 통

화하며 석방을 모색하는 미

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

감사를 표했다.

서 시작하게 돼 버렸다.

메이시의 엄마 커스티 사

워드는 “메이시의 앞 머리카

락이 남아 있지 않다”는 남편

의 전화를 받고, ‘단지 가위로 

머리카락을 조금 잘랐겠지’하

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.

하지만 외출을 마치고 집

에 돌아온 그는 딸의 모습을 

보고 충격을 받았다. 커스티

는 메이시가 다가와 안아주자 

울음이 터졌고, 한 시간 동안 

눈물을 흘렸다.

그는 “남편이 아이를 발견

하자마자 머리를 바로 씻겼어

야 했는데, 목욕을 시키려고 

옷과 기저귀를 벗기면서 10

분 넘게 허비했다”고 속상해

하면서 “메이시의 머리를 보

고 남편과 두 시간 넘게 대화

하지 않았다”고 말했다.

또 자신이 외출하지 않았

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

을 것이라고 자책했다. 메이

시의 가족과 친지들은 메이

시의 헤어스타일이 마치 공포 

영화 ‘잇(It)’에 등장하는 광대 

페니 와이즈처럼 됐다고 속상

해했다.

하지만 메이시 가족은 긍

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

을 바꿨다. 엄마 커스티에 따

르면 태어날 때부터 모발이 

풍성했던 메이시는 자신의 

민머리를 신기한 듯 자주 문

질러 본다. 또 엄마가 메이시

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고

개를 숙여 머리를 보여준다

고 한다.

커스티는 “누군가는 우리 

가족에게 핼러윈 데이(10월 

31일)에 페니 와이즈 분장을 

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

데,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

다”고 말했다.


